
한국-중국 통상마찰 갈수록 심화
중국 , 한국 무역적자 확대로 보복조치 … 반덤핑·SG 총 16건

한-중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급증하면서 양국간 통상마찰도 크게 늘고 있다.

1993년부터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만성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 요인으로, 특히 한국은 1998

년 이후 매년 50억달러 안팎의 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2002년 상반기에도 흑자규모가 25억달러에 달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타이완 다음으로 무역적자가 큰 나라로, 때문에 중국은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 불편

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2000년 방한한 주룽지 총리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농산물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했고, 중국은 연례 통상회

의에서도 무역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놓고 있다.

아울러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6월말 현재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14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2건 등 모두

16건의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6건은 실제 수입규제에 나섰고 10건은 자국산업의 피해를 조사중이다.

특히, 2002년 들어 8건의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한국제품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도 중국산 저가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2002년 6

월말 현재 중국산 수입규제는 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1건 등 모두 8건에 달했다. 2002년 들어 국내기업이 산

업피해 조사를 신청한 6건 중 중국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한-중 마늘분쟁처럼 양국간의 극한 통상마찰은 교역과 외교관계는 물론 국민 감정까지 악화

시킬 수 있어 불공정 무역행위는 단호히 막되 정상 수입품은 시장의 자율조절기능에 맡기고 자국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통상분쟁을 격화됨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조정관세를 인하·폐지하는

한편 구매사절단을 통해 중국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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